
삼성정밀화학, 외국투자 유치 발벗다

삼성정밀화학(대표 박수웅)이 경영 투명성과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창사이래 처음으로 대대적인 해외IR을

펼친다.

삼성정밀화학은 박수웅 사장의 적극적인 회사 알리기 전략에 따라 이동걸 부사장 등 주요 경영진들이 3월18

일부터 2주간 미국 시카고, 보스턴, 뉴욕과 영국 런던 등 주요 대도시를 거치면서 해외 로드쇼를 펼치고 있다.

삼성정밀화학은 삼성전자, 포항제철 등 초일류기업들과 비교한다면 해외IR 도입시기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

지금은 해외에 알려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경영구조가 탄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.

삼성정밀화학은 1999년 871%, 2000년 48.9%, 2001년 32.8% 등 지난 3년간 세전이익 30% 이상 향상을 기록했으

며 2002년에도 30.7% 늘어난 703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해외IR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게 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. 2001

년 10월 유력 투자회사인 템플턴의 최고경영자가 본사를 탐방해 경영실적을 파악한 뒤 흡족해한 것이 계기이다.

삼성정밀화학은 순이익률이 화학업종 평균 순이익률(3% 내외)보다 2배 가량 높으며 메셀로스, DMF 등 경쟁우

위품목의 호조가 기대돼 외국인 투자자에게 충분히 통할 것으로 보고 2002년 3-4차례의 해외IR을 실시할 계획이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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